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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예천지역이 고려와 조선왕조의 태실로 이용되었던 배경과 지역적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왕실 태실이 지니는 지역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로 예천지역의 태실은 소백산에서 금당실마을 사이 권역의 돌혈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되었으며, 해당 

고을은 태주의 즉위와 더불어 승격되어 왕실의 지원과 보전관리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왕실의 태실조성은 지역의 중요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은 태주의 왕위등극과 함께 지역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의 태실지 선정은 폐비윤씨의 사례와 같이 

태주의 출생지, 지역과 왕실 간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정조의 사례와 같이 효행의 대상물로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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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예천지역에는 왕실의 태실(胎室:胎峯) 6곳이 있다.1 왕

실의 태실이란 왕과 왕비를 비롯한 그 자손의 태를 묻은 시

설물이며, 태봉이란 용어로도 쓰인다.2 이러한 왕실의 태실

조성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우리나라 왕실의 독특한 문화이다.3 하지만 우리나라 왕

실 태실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에 의해 대부

분 파괴되었고, 매장되었던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서삼릉과 

총독부박물관 등으로 옮겨졌다. 

왕실의 태실문화는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전통풍

수와 연관된 왕실문화로서 역사적·사료적·예술적·공간적

(풍수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태항아리

를 비롯한 유물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일정부분 복원이 

가능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왕실의 태실은 조성배경, 조성

과정, 조성의례 등의 사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 역사유적

지로서 복원과 활용이 가능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는 원형(原型)이나 진정성(authenticity)4

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통해 수많은 문화재가 지정

되고, 개보수 및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5 또한 역사인물과 

관련된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생가지(生家址), 묘소(墓所) 

등이 지정되고 있다.6 이렇듯 오늘날 문화재정책은 오랫동안 

무형으로 존재했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인물

과 역사적 사건 등에 공간적 가치를 부여한 문화재를 지정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실유적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

으며(표 1), 왕실 태실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편이다. 대부분

의 연구는 지역단위의 태실연구, 발견에 따른 개별 태실에 

1	 현재까지 예천에는 고려 강종대왕(康宗大王)태실 1기를 비롯하여, 조선의 문종대왕(文宗大王)태실, 폐비윤씨(廢妃尹氏)태실, 장조대왕(莊祖大王:이하 사도

세자로 지칭하고자 한다)태실, 문효세자(文孝世子)태실, 오미봉(五美峰) 무명(無名)태실 총 6곳이 알려져 있다.

2	 태봉(胎峯)은 태실이 있는 산이란 보통명사이다. 한편 태봉(胎峯)은 태(胎)를 봉(封)한다. 봉서(封書), 개봉(開封) 등의 봉과 같이 ‘꼭 막아서 둔다’는 뜻으로 사

실상 장태(臧胎)나 안태(安胎)와도 통하는 동명사(動名詞)이다. 김용숙, 1999, 「태봉연구」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p.349.

3	 “胎經之說, 肇於羅、麗之間, 非中朝古方也”. 『宣祖修正實錄』 卷4, 宣祖 3年 2月 1日. 

4	 원형(原型)이나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원형이나 진정성을 가장 최근 완결성을 갖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광화문, 남대문, 한양 도성, 부석사 회전문 등 수많은 지정문화재가 복원되고 있으나, 아직도 원형이나 진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지니고 있다.

6	 건조물이 아닌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 문화재로는 강감찬 생가터(서울시 기념물 제3호), 공주 귀산리 만경노씨 삼의사 생가지(충남 기년물 제23호), 나대용 생

가 및 묘소(전남 기념물 제26호),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터(울산시 기념물 제39호) 등이 있다. 

표 1. 2015년 12월 31일 현재 태실관련 문화재지정 현황

순번 지정명 유형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비고

1 국가지정 국보 177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1974-07-09

2 국가지정 보물 1055 백자 태항아리 1991-01-25

3 국가지정 보물 1065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1991-01-25

4 국가지정 보물 1169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1993-09-10

5 국가지정 사적 414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1999-06-11

6 국가지정 사적 444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2003-03-06

7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2 경숙옹주 태실 및 비 2004-12-16

8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87 명봉사 문종대왕 태실비 1984-12-29

9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21 명종대왕 태실 및 비 1986-11-19

10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1 보은 순조 태실 197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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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었다.7 이는 조선시대 왕자, 공주 등의 태실 위치

가 정리되지 않았고, 그나마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대 

왕조의 태실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봉

되면서 대부분의 태실이 훼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역

대 왕조 중심의 태봉을 정리한 연구서가 발간되면서,8 풍수

7	 김만중, 2001, 「강릉 모전리 정복태실비와 성종의 자녀에 대하여」 『박물관지』 제7호, 강원대학교박물관.

	 김영진, 1997, 「청원 산덕리 태실 발굴조사 보고」 『박물관보』 10, 청주대학교박물관.

	 김영진, 1994, 「충주 경종태실 소고 -변작과 복원을 중심으로-」 『박물관보』 7, 청주대학교박물관.

	 김태일, 2012, 「조선 초기 왕실의 태실 연구 -경북 성주지역 태실 21기를 중심으로- 」 『백악논총』 제7집.

	 박채은, 2008, 「성종대왕과 후궁 명빈김씨: 경숙옹주 태실과 관련하여」 『울산문화연구』 제1호.

	 심현용, 2014, 「조선 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영남고고학』 68호, 영남고고학회.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제45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심현용, 2010, 「성주지역 태실과 생명문화관 전시방안」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관 컨텐츠 및 전시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성주군.

	 심현용, 2005, 「대구 광해군태실 고」 『향토문화』 제20집, 대구향토문화연구소.

	 심현용, 200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 강릉대학교박물관.

	 심현용, 2004, 「광해군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제9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 제5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궁문화』 제6호, 국립고궁박물관.

	 최호림, 198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연구」 『한국학논집』 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홍성익, 2008, 「홍천 공작산 정희왕후 태실지 위치비정」 『강원문화사연구』 제13집.

	 홍성익, 2004, 「원주시 대덕리 태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제9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홍성익, 1998, 「강원지역 태실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제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9,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편, 1999, 『조선의 태실』 Ⅰ·Ⅱ·Ⅲ;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8, 『조선

왕실의 태봉』. 

순번 지정명 유형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비고

11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404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수개의궤 2004-03-18

12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14 영월 정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 1995-09-18

13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70 영조 태실석난간조배의궤 1990-12-14

14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350 영천 치일리 인종 태실 2004-06-28

15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66 원주 태장동 왕녀복란 태실비 1982-11-03

16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6 충주 경종 태실 1975-08-20

17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131 태조대왕 태실 1989-04-20

18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26 예종대왕 태실 및 비 1986-09-08

19 시도지정 기념물 31 단종 태실지 1975-02-12

20 시도지정 기념물 29 선화17년 왕녀 태실 1975-02-12

21 시도지정 기념물 30 세종대왕 태실지 1975-02-12

22 시도지정 기념물 30 월산대군 이정 태실 2010-03-25

23 시도지정 기념물 86 청원 산덕리 태실 1993-06-04

24 시도지정 기념물 69 청원 영조 태실 1984-12-31

25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321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 1992-12-08

26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117 선조대왕 태실비 1984-05-17

27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26 태실(석함) 1991-10-24

28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623 예천 명봉리 경모궁 태실 감역 각석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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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9 태실 출토 유물의 양식변천 연구10 등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에서 태실의 위상과 지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글은 예천지역이 조선왕실의 태실로 이용

되었던 배경과 지역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왕실 태실이 지니는 지역사적 의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태실이 안치된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왕실

의 안태 제도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태실이 위치

한 지역과 왕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태

실 안치와 더불어 지역사적으로 태실이 지니는 의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Ⅱ. 예천지역의 사회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이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 동쪽으로

는 경북 안동시, 남쪽으로는 경북 의성군과 경북 상주시, 서

쪽으로는 경북 문경시가 연접되어 있다. 예천군의 북부는 

높고 험준한 소백산이 위치하며, 중심부로는 낙동강 상류에 

유입하는 내성천과 이의 지류인 한천이 통과하는 침식평야

로 이루어져 있다.11 

먼저 예천이라는 지명은 지리지에 기록된 현단위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증동

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경상도(慶尙道) 

예천군(醴泉郡)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본래 신라의 수주현(水酒縣)이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郡)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 보주(甫州)

로 고쳤고, 현종(顯宗) 때에는 안동부에 예속시켰으며, 명

종(明宗) 2년에는 태자(太子)의 태(胎)를 이 고을에 장치(藏

置)하고 기양(基陽)으로 고쳐서 승격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다. 신종(神宗) 때, 남도초토사(南道招討使) 최광의(崔

光義)가 동경의 적[東京賊]과 이 고을에서 싸워서 크게 이

겼으므로 지보주사(知甫州事)로 승격시켰다. 본조에서는 태

종(太宗) 13년에 예에 따라 보주군(甫州郡)으로 고쳤고, 16

년에는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하였다.12

예천군은 신라시대 수주현(水酒縣), 예천군(醴泉郡)

으로, 고려시대 보주(甫州), 기양(基陽)으로 불렸고, 조선시

대에 이르러 다시 예천(醴泉)으로 개칭되었다. 위의 지명을 

바탕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에 나타

난 이곳의 지리와 역사적 사실은 아래와 같다.

예천군(醴泉郡)은 본시 수주군(水酒郡)인데, 경덕왕(景德

王)이 개명(改名)하였으며 지금은 보주(甫州)요, 영현(領縣)

이 넷이다. 영안현(永安縣)은 본시 하지현(下枝縣)인데, 경

덕왕이 개명(改名)하였다. 지금의 풍산현(豐山縣:지금 안동

군 풍산면(豐山面))이다. 안인현(安仁縣)은 본시 난산현(蘭

山縣)인데, 경덕왕이 개명(改名)하였다. 지금은 자세치 않다. 

가유현(嘉猷縣)은 본시 근품현(近品縣)인데, 경덕왕이 개명

하였다. 지금의 산양현(山陽縣:지금 문경의 산양면(山陽面))

이다. 은정현(殷正縣)은 본시 적아현(赤牙縣)이니, 경덕왕이 

9	 박대윤, 2012,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징 연구」 『한국문화』 59집,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박대윤, 2010, 「조선 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초장지와 이장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	 윤석인, 2010, 「조선왕실 태항아리 변천 연구」 『고문화』 제7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구 -서삼릉 이장 원 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 33, 문화재관리국.

	 심현용, 2010, 「조선왕실 태실석함의 현황과 양식변천」 『문화재』 제43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심현용, 2006, 「조선시대 아기태실비의 양식과 변천」 『미술자료』 제75호, 국립중앙박물관.

11	 예천군 편, 2005, 『예천군지』 상, 예천군지편찬위원회, p.4.

12	 “本新羅水酒縣 景德王改今名 爲郡高麗初改甫州 顯宗屬安東府 明宗二年藏太子胎改基陽陞陞爲縣令 神宗時南道招討使崔光義與東京賊戰于縣地大捷陞

知甫州事 本朝太宗十三年例改爲甫州郡十六年復今名”.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4, 慶尙道 醴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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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였다. 지금의 은풍현(殷豐縣)이다.13

기양현(基陽縣)은 원래 신라의 수주현(水酒縣)인데 경덕왕

이 예천군(醴泉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보주(甫州)라고 

고쳤고 현종 9년에 본부에 소속시켰으며 명종 2년에 태자

의 태(胎)를 이곳에 묻고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현령관으로 

승격시켰다. 신종 7년에 남도초토병마사(南道招討兵馬使) 

최광의(崔匡義)가 동경(東京－경주) 농민군과 이 현 지역에

서 싸워 크게 승리하였으므로 지보주사(知甫州事)로 승격

시켰는 바 청하(淸河) 또는 양양(襄陽)〔성종이 정한 명칭이

다〕이라고도 부른다.14

예천이란 지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처

음 등장했고, 삼국시대 예천은 지금의 안동시 풍산면, 문경

시 산양면, 영주시 풍기면을 관할하는 큰 규모의 고을이었

다. 특히 이곳은 고려 명종 2년(1172) 태자의 태(胎)가 용문

사에 안치됨으로써 현령관이 파견되어 기양으로 승격되었

다. 이렇듯 고려시대 왕실의 장태는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의례였고 장태지(藏胎地)의 해당 고을은 왕실의 태를 수호

하는 곳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1185년(명종 15년) 제작된 예천군 용문사 「중수

용문사기비(重修龍門寺記碑)」에는 태조 왕건과 두운선사의 

만남, 후삼국을 통일한 후 태조가 용문사를 후원한 일 등 

용문사의 창건과정을 초두에 언급하고 있다.15 더구나 용문

사의 창건과 고려 초기 왕실의 대규모 후원, 1171년 태자의 

태실봉안, 1173년 국가의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삼만승

재를 열고 윤장대 2좌와 전각을 마련하였던 사실은 이곳과 

왕실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16 하지만 아직까지 

강종의 태실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초기 예천의 지리공간은 1530년 발간된 『신

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 예천은 

“동쪽으로는 안동부 경계까지 22리, 풍기군 경계까지 34리, 

남쪽으로는 용궁현 경계까지 21리, 서쪽으로는 용궁현 경계

까지 33리, 북쪽으로는 충청도 단양군 경계까지 70리, 서울

과의 거리는 4백 98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17 조선후기 

예천지역의 지리공간은 당시에 그려진 군현지도를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의 여백에는 민호(民戶), 전답(田

畓), 곡총(穀總), 군총(軍摠), 도리(道里) 등의 자료를 수록

하여 지도를 보완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	 “醴泉郡, 本水酒郡, 景德王改名, 今甫州, 領縣四, 永安縣, 本下枝縣, 景德王改名, 今豐山縣, 安仁縣, 本蘭山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嘉猷縣, 本近 [一作巾]

品縣, 景德王改名, 今山陽縣, 殷正縣, 本赤牙縣, 景德王改名, 今殷豐縣”. 『三國史記』 「地理 1」, 新羅條.

14	 “基陽縣 本新羅水酒縣 景德王改爲醴泉郡 高麗初更名甫州 顯宗九年 來屬 明宗二年 藏太子胎改今名陞爲縣令官 神宗七年 南道招討兵馬使崔匡義與東京

賊戰于縣地大捷陞知甫州事別號淸河襄陽” [成廟所定]. 『高麗史』 卷57, 「地理二」 安東府條.

15	 용문사 편, 2006, 『용문사성보유물관 개관 도록』, p.17. “及定天下 降勅鳩陶瓦 凡架屋三十間 倂給州縣租稅 每歲一百五十石 以爲供養資具”.

16	 용문사 편, 2006, 위의 책, pp.14~16.

17	 “東至安東府界二十二里至 豊基郡界三十四里 南至龍宮縣界二十一里 西至同縣界三十三里 北至忠淸道丹陽郡界七十里 距京都四百九十八里”. 『新增東

國輿地勝覽』 卷24,「醴泉條」.

그림 1.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

(1750).

그림 2. ‌�규장각 소장 지승 

(18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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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에 소장된 1750년부터 1872년까지의 4장의 군

현지도를 살펴보면, 1750년 예천현이 1800년 이전 예천군

으로 승격되었다. 더구나 예천의 행정구역은 계속 변화하

였으며, 위의 지도를 기준으로 예천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2).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 예천은 현재의 예

천읍,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개포면, 풍양

면, 문경시 동로면, 의성군 다인면 지역이 해당된다. 더구나 

지금 예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용궁

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의 대부분은 다른 고을에 소속

되었던 땅이었으며, 문경시 산북면과 의성군 다인면은 현재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예천의 역사문화

를 비롯한 문화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른 행

정구역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위의 자

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예천의 행정구역을 정리해보면 아

래와 같다(표 3). 

<표 3>의 행정구역과 대비한 현재 예천지역의 태실은 

1923년 이전 풍기군이었던 시기의 2기(문종과 장조)를 포

함한 6기이다. 더구나 문종은 즉위년(1450) 그의 태가 안치

된 기천현과 은풍현(殷豐縣)을 합하여 풍기군(豐基郡)으

로 승격시켰다.18 

18	 『文宗實錄』 卷2, 卽位年 7月 26日(戊辰). “慶尙道基川任內殷豐縣, 乃安胎之處。 請依昆陽郡例, 陞爲郡, 以基川縣合屬, 號爲豐基郡”.

그림 3. ‌� 규장각소장 광여도 

(19세기전반).

그림 4. ‌�규장각소장 지방지도(1872).

표 2. 지도를 통해본 예천의 행정구역: △은 일부 소속된 것을 필자가 표기

현재
행정구역

군현지도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

(古大4709-41)
1750년대초

지승
(규15423)

18세기 후반

규장각소장 광여도
(古-4790-58)

19세기전반

규장각소장 
1872년 지방지도

비고

예천군

예천읍 ○ ○ ○ ○

용문면 ○ ○ ○ ○

효자면 풍기군

은풍면 풍기군

감천면 △ 안동부

보문면 ○ ○ ○ ○

호명면 ○ ○ ○ ○

유천면 ○ ○ ○ ○

용궁면 용궁군

개포면 △ △ △ △ 용궁군

지보면 용궁군

풍양면 △ △ △ △ 용궁군

문경시
동로면 ○ ○ ○ ○

산북면 △

의성군 다인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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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재 예천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안동시,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의 역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재 예

천의 태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임으로 현재의 행정구

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고려와 조선왕조의 태실이 조성될 

당시의 행정구역인 풍기군의 사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Ⅲ. 태실 제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전국적으로 왕실의 태봉(胎峯)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

리 민족이 태를 소중히 여겼던 사실에 기인한다. 태는 민간

에서 뿐만 아니라 왕실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여 

정갈한 곳에 묻거나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19 더구나 왕실의 태는 태봉을 정하여 

안태(安胎)가 이루어졌고, 국왕으로 즉위하거나 추증된 왕 

그리고 일부 왕비 태실(胎室)은 주위 석물을 추가로 배치

하는 등의 태실가봉의례(胎室加封儀禮)를 통해 이를 격상

시키고 엄격히 관리되었다.20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태를 소중히 여기는 관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헌에 기록된 안태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만노군(萬弩郡)은 지금의 진주(鎭州:현재의 진천)이다. 유신

(庾信)의 태(胎)를 고산(高山)에 안장(安藏)하였으므로 지

금도 태령산(胎靈山)이라 한다.21 

19	 “짚으로 태를 싸 두었다가 삼일 후에 짚불이나 겨불에 태우며, 혹은 강물에 흘려 보내는 것은 全鮮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송석하, 1933, 

『旅와 傳說』 제6권 제7호, 탄생(誕生)과 장례호(葬禮號), 三元社, p.324.

20	 조선시대 태봉은 국왕, 왕비, 대군, 군, 공주, 옹주, 세자의 자녀에 한해서 마련되었다. 주영하, 2005, 「조선왕실의 출산 풍속」 『조선왕실의 출산 문화』, 이화문화

사, p.22. 

21	 “初以庾信胎藏之高山, 至今謂之胎靈山”. 『三國史記』 「列傳」 第1 金庾信上條.

표 3. 예천군 연역

연도 월일 내용 비고

1416
(태종16)

8월 10일 보천군이 보성과 음운이 비슷함으로 예천군으로 개칭되고, 속현으로 다인현과 안인현을 가짐.
『太宗實錄』 卷32,  

太宗16年 8月 10日條

1595
(선조28)

2월 4일 경상도를 이분하여 좌우도로 함.
『宣祖實錄』 卷60,  

宣祖28年 2月 4日條

1728
(영조4)

이인좌의 난으로 현으로 강등 『嶺南邑誌』 宦蹟條

1736
(영조14)

예천현이 예천군으로 복호 『嶺南邑誌』 宦蹟條

1895 5월 26일 군 정비에 따라 용궁현이 군으로 승격되고, 안동부 관하 예천군, 용궁군이 됨. 칙령 제98호

1906 1월 19일 예천군의 동로소면과 화장면이 문경군으로 넘어감. 『예천군지(2005)』참조

1906 9월 24일
예천군의 현내면, 현서면, 현남면, 현동면 4면(구 다인면)이 비안군으로 넘어감. 안동부 관내의 

감천면이 예천군으로 넘어옴.

『예천군지(2005)』 및  

의성군 홈페이지 참조

1914 4월 1일
용궁군을 예천군에 병합하여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 개포면으로 풍기군 서면의 상리와 하리가 

영주군 상리면과 하리면이 됨.

『예천군지(2005)』 및  

『예천촌락사(1992)』

1923 5월 31일 상리 및 하리면을 영주군으로부터 예천군에 편입시킴.
『예천군지(2005)』 및 

『예천촌락사(1992)』

2016 2월 1일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개칭. 예천군조례 제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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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령산(胎靈山) (신라 때에 만노군 태수 김서현(金舒玄)의 

아내 만명(萬明)이 김유신(金庾信)을 낳아 그 태를 이 현 남

쪽 15리 지점에 묻었더니 귀신으로 되었다 하여 태령산이라

고 불렀다 한다. 신라 때부터 사당을 설치하고 봄과 가을에 

왕이 향을 보내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

다)이 있다.22

태를 산에 안장하는 풍습은 신라의 김유신이 태어나

기 전부터 있었다. 김유신의 태는 조선시대 왕의 태를 묻는 

장소와 같이 산이라는 공간이었으며, 김유신이 귀족인 점을 

감안할 때 태를 묻는 풍습은 적어도 신라의 상류층에서 행

해지고 있었다. 또한 신라와 고려 왕실에서 이를 귀히 여겨 

사당을 설치하고 춘추로 국가제례를 거행했던 사실은 신라

시대부터 태를 묻고 신성시 하는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에는 태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으며, 이때에 이르러 왕실의 안태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흥주(興州)는 원래 고구려의 급벌산군(及伐山郡)인데 신라 

경덕왕은 급산군(岌山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

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부에 소속시켰다가 후에 순안(順

安)에 이속시켰으며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때에 

이곳에 태(胎)를 묻고 흥녕현령관(興寧縣令官)으로 고쳤고 

충숙왕 때에도 이곳에 왕의 태를 묻고 지흥주사(知興州事)

로 승격시켰으며 충목왕(忠穆王) 때에도 이곳에 태를 묻고 

순흥부(順興府)로 다시 승격시켰다. 순정(順政)〔성종이 정한 

명칭이다〕이라고도 부르며 여기에는 소백산(小白山)이 있다.23

처음에 예안 사람이 지윤(池奫)에게 의탁하어 신우의 태

(胎)를 예안현에 묻고 그 현을 군으로 승격한 후 또 안동과 

예안의 땅이 어디가 더 좋고 나쁜가를 다투었다. 임박이 길

안현에 있으면서 그 땅을 보고 말하기를 “예안은 땅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안동 사람이 정부에 보고하기를 

“예안이 태를 묻는 데 적당치 않다고 함은 사실 임박이 말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24

 

신우가 안동 부사 이충부(李忠富)에게 내구(內廐)의 말을 

주면서 말하기를 “힘을 다하여 왜적을 방어하여서 태실(胎

室－임금의 태를 보관해 둔 석실)을 보호하라!”고 하였다.25

병자일에 장군 차신(車信)을 보내 안동부 땅에 세자의 태

(胎)를 파묻게 하였다.26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왕실의 태실 조성의 

대상은 왕과 태자였으며, 태실이 조성되는 지역의 읍호는 승

격되었다. 이러한 승격은 왕의 태실을 수호하고 왕실과의 깊

은 연대를 맺은 지역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더구

나 흥주(지금의 영주시)는 왕의 태실이 조성될 때마다 흥주

였던 지역이 흥령, 지흥주사, 순흥부 순으로 승격되었다. 그

리고 예안(지금의 안동시)의 사례처럼, 왕의 태실을 조성하

는데 좋은 땅을 가리는 풍수가 이용되었으며, 왜적 침입 시 

태실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물이었다. 즉, 태실은 

왕의 태를 담은 시설물로 국란(國亂)때에는 보호되어야 하

는 대상물이자, 국운(國運)과 연관된 상징물이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왕실의 안태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이고 다양한 자료가 나타난다. 『문종실록』에는 안태와 관

22	 “有胎靈山.[新羅時萬弩郡太守金舒玄妻萬明生庾信藏胎於縣南十五里化爲神因號胎靈山 自新羅置祠宇春秋降香行祭高麗仍之]”. 『高麗史』 卷57, 安東府條.

23	 “興州 本高句麗及伐山郡 新羅景德王改爲岌山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 來屬後移屬順安 明宗二年 置監務 忠烈王安胎改爲興寧縣令官 忠肅王又安胎陞

知興州事 忠穆王安胎又陞爲順興府 別號順政[成廟所定]有小白山”. 『高麗史』 卷57, 安東府條.

24	 “初禮安人附池奫藏禑胎于其縣陞爲郡又與安東爭地 樸在吉安相其地曰 不吉 安東人告於朝曰 禮安不宜藏胎實以樸言”. 『高麗史』 卷111, 林撲條.

25	 “禑賜安東府使李忠富廐馬曰 戮力防禦以保胎室”. 『高麗史』 卷135, 辛禑 癸亥 9年(1383).

26	 “丙子 遣將軍車信藏世子胎于安東府”. 『高麗史』 卷28, 忠烈王 戊寅 4년(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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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태장경(胎藏經)》에 이르기를, ‘대체 하늘이 만물

(萬物)을 낳는데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날 때

는 태(胎)로 인하여 장성(長成)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 현

우(賢愚)와 성쇠(盛衰)가 모두 태(胎)에 매여 있으니 태란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남자가 만약 좋은 땅

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九經)에 정

통(精通)하며 단상(團爽)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세자(王世子)의 태실(胎

室)이 성주(星州)의 여러 대군(大君)들의 태실(胎室) 옆

에 기울어져 보토(補土)한 곳에 있으니 진실로 옳지 못합

니다. 태경(胎經)의 땅을 가리는 법에 의하여 길지(吉地)를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에 널리 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27 이 자료는 태가 한 사

람의 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왕실에서 

태를 신중하게 다루어 태실을 조성했던 구체적인 관념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태실 조성 대상이 분명히 나타

난다. 물론 고려시대 사료의 부족으로 조선시대의 태실조

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에는 국왕, 왕비, 대군, 군, 공주, 옹주, 그리고 세자의 자녀

의 태실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8 그리고 태봉의 등급

을 나누어, 원자(元子)와 원손(元孫)은 1등으로, 대군(大君)

과 공주(公主)는 2등으로, 왕자와 옹주(翁主)는 3등으로 태

봉을 초계(抄啓)하여 낙점(落點)을 받아 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전례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태봉의 조성은 고려시대

부터 이어온 왕실의 전통이었다. 

한편 『성종실록』에는 “보통사람은 반드시 가산(家山)

에 태를 묻는다고 왕대비가 말씀하시더라”는 표현이 있

고,29 이문건은 “(자신의 손자의 태를) 아침 일찍 선석산 서

쪽 마을 태봉 아래로 가서 조심스레 파묻었다”고 하였다.30 

이렇듯 왕비의 태도 위의 사례와 같이 정갈한 곳에 묻혔다

가 왕비 책봉 이후 태봉을 정해 안태되었다. 이는 조선 세

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태가 양주에서 순흥부로 이

장된 사실과 연산군(燕山君)의 생모 폐비(廢妃) 윤씨(尹

氏)의 태실이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에 안치된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다.31 그리고 정종(定宗)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태

항리는 그의 묘에서 출토되었다.32 이처럼 태는 왕실뿐만 아

니라 일반 사가에서도 소중하게 여겨 매태(埋胎)했던 관행

을 보여주고 있으며, 태주(胎主)의 시신과 함께 묻기도 하였

다. 이는 곧 태가 태주의 일생과 연관된다는 관념에서 비롯

된 것으로, 우리나라 왕실에서는 태실을 조성하여 독특한 

태실문화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27	 “風水學啓 : 《胎藏經》曰 : ‘夫天生萬物, 以人爲貴, 人生之時, 因胎而長, 況其賢愚衰盛, 皆在於胎, 胎者不可不愼。 凡降胎之三月, 名爲和正胎, 五月軟藏胎, 

三年壯應胎, 五年中符胎, 七年向陽胎, 十五年過陽胎, 謂之六安胎法也。’ 故經曰 : ‘男子十五年, 則志學之年, 女子十五年, 則遵家之年。’ 然則男子, 宜當軟藏、

中符、向陽胎中年月, 藏待於志學之年, 女子亦當和正、壯應、過陽胎之年月, 藏待於遵家之年。 男子若値好地, 聰明愛學, 事業九經, 團爽無病, 官職高遷。 今王

世子胎室, 在星州諸大君胎室之旁, 傾側補土之處, 誠爲不可。 依胎經擇地之法, 廣求吉地於京畿下三道。‘從之。”.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9月 8日條.

28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평상시에 증고사(證考使)를 뽑아 보내 태봉(胎峯)으로 합당한 곳을 살펴보고 3등으로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 두는데, 원자(元子)

와 원손(元孫)은 1등으로,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2등으로, 왕자와 옹주(翁主)는 3등으로 태봉을 초계(抄啓)하여 낙점(落點)을 받아 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난리 이후로는 만들어 둔 장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아기씨들의 저장하지 못한 태가 한둘이 아닌데 오래지 않아 태를 저장하라

는 명이 계시면 상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비록 증고사를 뽑아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각도 도사(都事)로 하여금 본감(本監)의 지리학 

관원을 거느리고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미리 살펴서 등급에 따라 재가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임시하여 아뢰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전(承傳)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宣祖實錄』 卷 151, 宣祖 35年 6月 25일. 觀象監啓曰 : “平時證考使, 差遺胎峯可當處看審, 分三等置簿, 

元子、元孫則一等, 大君、公主則二等, 王子、翁主則三等 胎峯抄啓受點, 藏胎前例, 而亂離以後, 置簿閪失, 諸阿只氏未藏胎, 非止一二。 不久有藏胎之命, 則無

憑可考, 極爲悶慮。 證考使雖未可差遣, 而令各道都事, 率本監地理學官員, 胎峯可合處, 預爲看審等第, 啓下置簿, 臨時啓用事, 捧承傳何如?” 傳曰 : “允。”).

29	 “凡人必皆藏胎于家山”. 『成宗實錄』 卷73, 成宗 7年 11月 28日條.

30	 “早往禪石山西洞 胎峯之下 謹藏焉”. 이문건, 2000, 『양아록』, 태학사, pp.20~21.

3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편, 1999, 『조선의 태실』 Ⅱ, p.145. “中宮胎藏於楊州東面閭閻之間, 命擇吉地移藏。”. 『世宗實錄』 卷80, 世宗 20年 1月 20日條.

3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편, 1999, 위의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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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왕실의 태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태봉 주

변에 일정한 거리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대왕 태봉은 1등

급으로 반지름 거리 3백보(步:주척(周尺)으로, 6척 4촌임), 

왕비 소생인 대군 태봉은 2등급으로 2백 보, 첩소생인 왕자 

태봉은 3등급으로 1백 보라고 규정하였고, 금표 안에 농경

지가 있을 경우, 농경을 금지했다.33 또한 대왕태봉은 수직

을 두어 태봉을 돌보게 하는데 비해 왕자와 여러 아기씨의 

태봉은 수직을 두지 않았다.34 이처럼 조선시대 초기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안태는 부분적으로 규정이 변하

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태주가 국왕으로 즉위하면 태실을 

태봉(胎封)으로 격상시키고 주위 석물(石物)을 추가로 배치

하였고, 이를 가봉(加封)이라 한다.35 조정에서는 석물가봉 

이후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의궤(儀軌)와 태봉도를 남겼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주가 왕으로 책봉되면 태실이 조성

된 지역은 읍호가 승격되고, 승격된 행정단위의 격에 따라 

지방관의 품계가 높아지는 등 고을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왕실의 안태는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

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의례로 다양한 기록들이 남

아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는 왕실의 안태와 관련하여 탄생 

과정을 기록한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와 태(胎)를 보관

할 장소를 선정하고 태실(胎室)을 만들어 안장(安葬)하는 

과정을 기록한 『안태의궤(安胎儀軌)』와 『안태등록(安胎謄

錄)』, 그리고 후에 왕자가 국왕으로 즉위하면 태실을 태봉

(胎封)으로 격상시키고 주위 석물(石物)을 추가로 배치하

는 과정을 기록한 『태실가봉의궤(胎室加封儀軌)』 등이 있

다.36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안태

제도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던 중요한 의례였음

을 알 수 있다. 

Ⅳ. ‌�예천지역 왕실의 태실조성과  

지역사적 의의

왕실의 태실은 전통적인 풍수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

으면서 조성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널리 유포된 『정감록』의 

‘십승지지(十勝之地)’37의 피난처로서 기능과 일치한다. 현재

까지 조사된 142개소의 태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

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38 십승지지 

또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를 언급하고 있어 『정

감록』 등의 전통적인 풍수사상도 결합되어 태실조성이 이

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세붕(愼齋 周世鵬, 1495～1554)이 편찬한 『죽계지(竹

溪誌)』 「풍기고적기(豊基古跡記)」에는 “문종(文宗)의 태(胎)

가 명봉산(鳴鳳山)에 안장되었고, 소헌왕후(昭憲王后)의 태 

및 고려 세 왕의 태가 모두 소백산에 안장되었다. 하나의 산

에 어태를 안장한 곳이 네 곳에 이르고 한 고을에 어태를 

안장한 곳이 다섯이니 다른 고을에는 없는 바이다.”라고 하

였다.39 위의 5개의 태실과 더불어 그 이후에 조성된 3곳의 

33	 『胎封謄錄(奎12893)』.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국역태봉등록』, pp.16~17. 

34	 『胎封謄錄(奎12893)』.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위의 책, p.38.  

35	 김상환, 2006, 「조선왕실의 원자아기 안태의궤 및 태실석물 개보수와 가봉 관련 의궤」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관련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pp.15~16.

36	 김상환, 위의 책, pp.16~17.

37	 첫째는 풍기 차암 금계촌으로 소백산 두 물골 사이에 있다. 둘째는 화산 소령 고기로 청양현에 있는데, 봉화 동쪽 마을로 넘어 들어간다. 셋째는 보은 속리산 

증항 근처로, 난리를 만나 몸을 숨기면 만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운봉 행촌이다. 다섯째는 예천 금당실 북쪽으로 이 땅에는 난의 해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임금의 수레가 닥치면 그렇지 않다. 여섯째는 공주 계룡산으로 유구 마곡의 두 물골의 둘레가 2백리나 되므로 난을 피할 수 있다. 일곱

째는 영월 정동쪽 상류로 난을 피해 종적을 감출만 하다. 여덟째는 무주 무봉산 동쪽 동방 상동으로 피난 못할 곳이 없다. 아홉째는 부안 호암 아래가 가장 기

이하다. 열째는 합천 가야산 만수봉으로 그 둘레가 2백리나 되어 영원히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정선현 상원산 계룡봉 역시 난을 피할 만하다. 「십승지지」 『민족

문화대백과사전』 참조.

38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제118집, p.64. 

39	 “我文宗胎藏于鳴鳳山。昭憲王后胎及高麗三王胎。皆藏小白山。一山而安御胎至于四。一邑而安御胎至于五者。他邑所無有也”. 『竹溪誌』 「豊基古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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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실 공간범위는 소백산과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마을 북쪽

에 해당된다. 더구나 현재의 풍기를 비롯하여 과거의 풍기

지역이었던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와 고항리는 임진왜란과 

6.25한국전쟁 때 월남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다.40 이

처럼 태실이 조성된 예천지역은 사람살기에 적당하며, 생기

복덕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선호되었다고 보여진다. 

현재까지 십승지 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도, 충청도, 전

라도의 태실 51개소를 살펴본 결과, 예천의 6개소의 태실

을 비롯하여 소헌왕후, 숙종과 순조의 태실만이 십승지 인

근에 분포하고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하지만 심현용은 현존하는 태실 입지를 분석하여 현존

하는 조선왕실 태실은 내맥이 연결된 돌혈41에 해당된다고 

하였다.42 예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태실 또한 돌혈에 위치

하고 있어 전통적인 풍수사상과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43

이를 종합하면 예천지역의 태실은 소백산에서 금당실마을 

사이 권역의 돌혈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되었다는 공간적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고을은 태주의 임금 즉위와 더불어 승격되

어 왕실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 고려 강종의 태를 용

문사에 안치함에 따라 안동부의 속현(屬縣)이었던 보주(예

천)에 현령관을 파견하여 주현(主縣)으로 승격시키고, 기양

(基陽)이라 하였다. 더구나 태실 봉안 후인 1173년 용문사

에서 삼만승재를 열고 윤장대 2좌와 전각을 마련한 사실은 

고려왕실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44 또한 

문종이 즉위한 1450년 그의 태가 안치된 은풍현(殷豐縣:지

금의 예천)은 기천현을 합하여 풍기군(豐基郡)으로 승격되

었으며, 문종의 태가 안치된 명봉사는 문종대왕의 태실 봉

안한 후 재건되었다.45 이처럼 왕의 태실 안치는 해당고을 

목민관의 품계가 상향되는 등 행정력이 강화되었으며,46 태

실수호사찰은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태실공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 이들에게도 승진이

나 포상이 주어졌다.47 이렇듯 태실조성은 고을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

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을 수령에게는 태실의 보전·관리의 책무가 

부여되었다. 왕의 태실은 태주(胎主)의 현우와 성쇠를 위

해 왜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왕의 일생 즉 

국운과 연관된 시설물이었다.48 더구나 조선후기 역대 왕조

의 태실은 조상숭배 및 효사상의 유교이념에 따라 지속적

으로 관리되었다. 문종의 태실은 가봉이전부터 수호군을 

40	 예천군, 1992, 『예천촌락사』, pp.151~153, 157~159.

41	 돌혈이란 혈이 우뚝하게 솟은 것으로 그 특징은 혈장(穴場)이 평탄하며, 혈장 바로 뒤의 산줄기가 꺼졌다가 치솟는 형상이다. 심현용, 2015, 앞의 책, p.45. 

재인용. 

42	 심현용, 2015, 앞의 책, p.64.

43	 이재완, 2013, 앞의 책, pp.122~124.

44	 용문사 편, 2006, 앞의 책, pp.14~16.

45	 『豊基郡誌 :1899』 佛宇條. “鳴鳳寺 在鳴鳳山 文宗大王胎室奉安後刱建”.

46	 “이조(吏曹)에서 경상도(慶尙道) 풍기 군사(豐基郡事)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군(本郡)은 문종(文宗)의 태실(胎室)을 봉안(奉安)함으로 인하여 

지난 경오년에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향학(鄕學)에는 지금까지 옛날 그대로 교관(敎官)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육전(續六

典)》을 상고하건대, ‘지관(知官) 이상과 현관(縣官)의 고을이 5백 호(戶)를 차면 모두 교관(敎官)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순흥부(順興府)가 본군(本郡)에 

합속(合屬)되어 생도(生徒)가 갑절이나 늘었으니, 청컨대 《육전(六典)》에 의하여 교관(敎官)을 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祖實錄』 卷15, 世祖 5年 1月 

29日條.

47	 “備忘記, 景慕宮胎室加封工役順成, 以予小子追慕之誠, 凡係賞典, 豈循前例? 觀象監提調洪良浩, 今番則旣兼書標官及繕工提調之任, 效勞甚多。監役官兼

都差使員豐基郡守李大永, 以地方官, 兼管兩役, 卽初有之擧, 參下監役, 例皆陞品, 況四品職乎? 倂加資。監役官ㆍ傳香官ㆍ奏時官副司果安思彦, 各役兼管, 

係是無例, 且考前例, 皆有相當職除授之命, 今番豈可承傳而已? 善地察訪ㆍ監牧官中, 今日政擬入。浮石都差使員榮川郡守鄭來鼎陞敍, 員役工匠等, 比常

例倍數施賞事, 分付戶曹。鄕看役將校, 令道伯拔例陞差後狀聞。吏隷工匠等, 亦令比常例倍數施賞事, 下諭”. 『承政院日記』 正祖 9年 3月 18日條.

48	 “禑賜安東府使李忠富廐馬曰 戮力防禦以保胎室”. 『高麗史』 卷135, 辛禑 癸亥 9年(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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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관리되었으며,49 정조는 왕위등극과 함께 그의 아버

지 경모궁(사도세자) 태실을 가봉하여 수호군을 더하고 금

표의 거리를 300보로 규정하는 등 왕의 격식으로 관리하

게끔 하였다.50 더구나 정조는 그의 아버지 경모궁 가봉태

실 공사를 수행한 관리들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등의 상을 

주었고,51 현종은 울산부사 남천택(南天澤)이 문종의 태실

구역 안에 전장(田莊)을 설치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남

천택과 당시의 감사 김휘(金徽), 신임감사 민점(閔點), 당시

군수 오소(吳熽)를 파직시켰다.52 이처럼 앞의 사례와 같

이 태실의 공사 및 보존·관리는 조정의 중요한 관심대상

이었고, 이로 인해 태실은 관리들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

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중요한 시설물로 관리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종의 태가 봉안된 은풍현 주민들은 기천현

과 병합되어 풍기군으로 승격되자 군의 치소(治所)를 은풍

현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서(上書)하는 등 지역의 위상강화

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53 이에 대해 문종은 다른 읍의 속

현(屬縣)을 은풍에 소속시켜 한고을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

시함으로써 은풍현에 대한 배려와 태실 봉안지로서 우대한

다.54 비록 군은 기천현의 치소에 설치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왕과 지역들민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왕은 

자신의 태실이 안치된 지역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집

권적 통치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민들은 왕실과의 지연

적 관계를 이용한 지역 위상강화가 합치되는 결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왕의 태실조성은 지역의 부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자 지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비윤씨의 태실지 선정은 그의 출생지, 지역과 

왕실 간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폐비윤씨의 아버지 윤

기견(尹起畎)은 단종 2년(1454) 종5품 지평(持平)의 관직

에 있었으나, 좌천되어 세조 1년(1455)까지 예천군수로 물

러나게 된다.55 그의 예천군수 시절 폐비윤씨가 태어났으

며,56 이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예천군수 윤기견과의 

만남과 더불어 용문사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이

는 세조가 왕위찬탈에 성공하면서, 공신녹훈에 예천군수

로 재직했던 윤기견의 이름이 등재되었고,57 세조 3년(1457)

년 예천지역의 가장 큰 절인 용문사에 면역사패교지가 내

려졌던 사실 때문이다.58 더구나 윤기견은 왕의 신임을 얻은 

관리로 성종 4년(1473) 그의 딸 윤씨를 숙의로,59 성종 7년

49	 “禮曹啓: ‘中宮胎室, 曾定以品官八人、軍人八名, 使之守護。 今東宮胎室守護者, 以品官四人、軍人四名爲定。’從之”. 『世宗實錄』 卷84, 世宗 21年 1月 16日條.

50	 “태봉의 금표는 200보를 한계로 삼는데 가봉한 뒤에는 으레 100보를 더하고, 수호군(守護軍)은 원래 2명인데 가봉한 뒤에는 으레 6명을 더합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그대로 따랐다(“又啓言胎峰禁標以二百步爲限而加封後則例加百步守護軍元定二名

加封後則例加六名今亦請依此分付 於該道道臣處從之”). 『日省錄』, 正祖 9年 1月 25日條.

51	 “景慕宮胎室加封告訖。 書標官以下施賞有差。 書標官觀象監提調洪良浩陞正憲, 監役官豐基郡守李大永, 陞通政”. 『正祖實錄』 19卷, 正祖 9年 3月 18日條.

52	 “司諫李秞啓 : ‘南天澤設庄於胎封禁火之內, 而道臣不卽啓聞請罪, 與南天澤罪同。 不可推考而止, 請前監司金徽拿問定罪, 新監司閔點罷職。’從之。”. 『顯宗

實錄』 12卷, 顯宗 7年 5月 12日條. “執義李程、掌令閔光熽啓曰 : ‘咸安郡守《吳熽》, 性本庸闒, 不合字牧之任。 且南天澤之設庄於胎封近處也, 熽爲其時郡守, 

許其冒占。 請罷職不敍。’不從。翌日之啓, 從之”. 『顯宗實錄』 13卷, 顯宗 7年 12月 25日條.

53	 “初安上胎于基川任內殷豐之地, 及上卽位, 乃幷合基川、殷豐爲一邑, 陞爲郡號豐基, 仍治基川舊邑。 殷豐人民上書訟之, 願移郡治于本縣, 政府陳其移治之

弊。 且令監司, 審啓後更議, 監司啓如政府之議。” 『文宗實錄』 9卷, 文宗 1年 9月 28日條.

54	 “上曰: ‘胎所在殷豐之縣, 移屬他邑, 殊無尊奉胎室之意, 基川果如所議, 實難移治。 將他邑屬縣, 屬于殷豐, 合爲一邑, 置守何如?’其更議之”. 『文宗實錄』 9卷, 

文宗 1年 9月 28日條.

55	 『端宗實錄』 10卷, 端宗 2年 1月 9日條, 端宗實錄』 10卷, 端宗 2年 1月 28日條. 홍성익, 2015, 「조선전기 왕비 가봉태실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제117호, 

pp.276~278. 

56	 홍성익, 2015, 위의 책, pp.276~278.

57	 『世祖實錄』 2卷, 世祖 1年 12月 27日條.

58	 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교지(1457년 8월 14일). “慶尙道醴泉地龍門寺乙良監司守令曾下傳旨更審尤加完護雜役滅除者”.

59	 “納故判奉常寺事尹起畎女, 爲淑儀”. 『成宗實錄』 28卷, 成宗 4年 3月 19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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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에는 왕비로 등극시켰다.60 이후 성종 9년(1478) 폐비

윤씨의 태는 세조 때부터 왕실의 후원이 있었던 용문사로 

옮겨져 태실조성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윤기견의 예천군수 

재임시절 왕비가 출생하였던 1차적 사실뿐만 아니라 용문

사와 고을원의 세조 왕위찬탈의 후원으로 윤기견이 조정의 

신망을 얻은 관리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용문사와 지역민들은 왕비의 태실조성이라는 왕실과의 연

대를 통해 조정의 지원과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실조성은 효의 대상으로도 이용되었다. 정조

는 경모궁 태실을 왕의 격식에 따라 특별히 가봉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자 했다. 추증왕이 아닌 경모

궁의 태실 가봉은 전례가 없던 특별한 사건이었다. 또한 정

조는 그의 아버지 경모궁 가봉태실 공사를 수행한 관리들

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왕의 격식에 따라 태실관리를 명함

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고자 했다. 더구나 그

는 죽은 아버지 경모궁이 손자의 태실을 통해 감응할 수 

있도록 5km정도 떨어진 용문사에 문효세자의 태실을 조성

했다. 이는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아들에 대

한 내리사랑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향후 구체적 사료를 통

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예천지역이 고려와 조선왕조의 태실로 이

용되었던 배경과 지역적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왕실 태실

이 지니는 지역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로 예

천지역의 태실은 소백산에서 금당실마을 사이 권역의 돌혈

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되었으며, 해당 고을은 태주의 즉위

와 더불어 승격되어 왕실의 지원과 보전관리의 책임이 부

여되었다. 또한 왕실의 태실지 선정은 폐비윤씨의 사례와 

같이 태주의 출생지, 지역과 왕실 간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정조의 사례와 같이 효행의 대상물로서 인식되었다

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왕실의 태실조성은 지역의 중요한 사건으로, 지

역민들은 태주의 왕위등극과 함께 지역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지역민들은 문종 즉위로 군으로 승격되는 

영광과 함께 은풍현에 치소를 두고자 노력했으며, 폐비윤씨

의 태실을 용문사에 안치함으로써 왕실과의 연대를 강화했

다. 왕실은 태실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민들은 지연적 관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위상 강

화에 노력한 결과였다.

현재 역사인물과 관련된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생가

지, 묘소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왕실의 태실은 우리나라 풍수문화의 전통적인 관념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희소성을 갖춘 왕실 문화로서 역사적·

사료적·예술적·공간적(풍수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현존하는 태실의 복원·정비를 통해, 태

실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실

의 효문화, 생명존중문화 등을 알리는 지역교육현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예천지역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태실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닌다. 향후 각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구체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실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별도로 연구할 계획이다. 

60	 『成宗實錄』 70卷, 成宗 7年 8月 9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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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significance of Taesil (Placenta Chamber) of royal family in the light of 

local history by examining the background that Yecheon area had been selected as building site of Taesil of 

Joseon and Goryeo dynasties and local correlation. In this study, Taesil in Yecheon area was formed at the area 

between Mt. Sobaek and Geumdangsil village which was promoted with the support of the royal family and 

given the responsibility of preserving Taesil as soon as Taeju (Owner of Placenta) was enthroned. It is because 

the formation of Taesil of royal family was an important event in the region, which strengthened the status of 

the region with the enthronement of Taeju. As shown in the case of Deposed Queen Lady Yun, Taesil of royal 

family wa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birthplace of Taeju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rea 

and royal family. Also as in the Case of King Jeongjo, this study says that the selection of Taesil site could be 

considered as the object of filial piety. 

Formation of Taesil of Royal Family in Yecheon Are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Light of Lo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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